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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2023 세계지식포럼 

양자컴퓨팅 세션 견문록 

▲ 글로벌 투자전략 – 선진국 

Analyst 황수욱 
02. 6454-4896 
soowook.hwang@meritz.co.kr 

 최근 양자 오류 보정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은 향후 하드웨어 확대 경로의 중요 이정표 

 향후 과제: 1) 하드웨어 규모 추가 확대, 2) 쓰임 확장해줄 소프트웨어 개발(애플리케이션) 

 AI와 비교해 본다면, 중기 시계에서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등장 시점에 주목 

 

AI 다음 혁신 기술을 고민하는 투자자가 흥미로워 할만한 주제 

세계지식포럼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석학, 국제기구 총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

이 참여해 글로벌 번영을 논의한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위기, 경제구조변화 등 매

크로 이슈가 주제였는데, 올해는 ‘기술’이었다. 첫날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AI

로 1인 스타트업 창업자가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

한 게 주목받았듯, 이번 포럼의 관심사는 세상을 바꿀 다음 혁신의 영향력이었다. 

크게 5가지 기술에 대한 세션 클러스터가 있었는데,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양자컴퓨팅’이다. 포럼에 함께 등장한 AI, 로봇, 바이오 등은 이미 주식시

장에서 그 가치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 듯 하다. 그 다음으로 주목 받을 기술이 무

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양자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세계지식포럼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등장했다. 

그림1  2023년 제 24회 세계지식포럼 주제  그림2  메인홀인 장충체육관에 걸려 있는 주요 기술 어젠다 

 

 

 

자료: wkforum.com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세계지식포럼의 주제는 경제, 

지정학 등. 이번 주제는 ‘기술’ 

주요 주제 중 ‘양자컴퓨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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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배경: 미국의 국가주도 전략 경쟁 기술 육성정책에 기반한 정부선택 산업 

작년말 작성했던 2023 연간전망에서 ‘정부선택>소비자선택’이라는 주제로 제한된 

성장 가운데 재정 정책 수혜를 받는 산업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 그 때 근거는 미-중 분쟁 가운데 미국이 전략경쟁 산업으로 인식하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고급 통신 그 수혜를 받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자 2019년 양자정보과학을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와 함께 우선순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부터 관련 R&D 예산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했고 2024 회계연도 예

산안에서도 해당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 양자기술백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양자기술 시장은 CAGR 36% 성장세

가 전망된다. 양자컴퓨터가 공상과학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빨라진 만큼 지식포럼

에서 메인 어젠다로 등장할 정도로 현실에 가까워졌으며,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퓨어 양자컴퓨터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3  2022 바이든 국가안보전략 문건에 명시된 전략기술  그림4  미국 국립과학재단 전략기술 R&D 예산 증가 지속 

 

 

 

자료: The White House  자료: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양자기술 시장 규모 전망  그림6  S&P500 vs QTUM(양자) ETF vs BOTZ(AI) ETF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양자기술백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국가 주요 문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양자기술 

관련 R&D 예산의 지속적 증가 

이미 나타나는 주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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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NQI) 재정 이후 정부, 학계, 산업계 역량 집중 

구체적으로 미국은 양자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립을 위해 2018년 12월 세

계 최초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NQI) 법’을 

제정했다. NQI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를 포괄해 양자기술에 종합적인 

연구 수행 프로그램이다. 법령 현실화를 위해 범정부적 양자 관련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연구센터 설립, 지원 법률 제정 등을 병행했다. 

정책적 기반을 갖춘 가운데 국가 주도의 양자기술 육성 정책에 민간 기업들이 참

여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 등 학술기관 중심으로 연구되는 양자기술 개발에 미국 

양자컴퓨터 기업인 IBM, IonQ, QuEra 등 기업들이 참여한다. 

표1  미국 양자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구성 요소 

연구개발 분야 주요 연구 내용 

센서 
QSENS 

(Quantum Sensing and Metrology) 
양자 중첩 및 얽힘, 비고전적인 빛 상태, 새로운 계측 체계 또는 양식, 원자시계 등 
양자제어로 가능해진 정확성 및 정밀도 향상 과업의 실현을 위한 제반 연구들 

컴퓨터 
QCOMP 

(Quantum Computing) 

양자 비트(큐비트) 및 얽힘 게이트(gate), 양자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양자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컴퓨터 및 프로토타입, 
양자+고전 컴퓨팅 시스템 개발 등 

통신 
QNET 

(Quantum Networking) 

새로운 정보기술 응용 및 기초과학을 위해 얽힌 양자상태(장거리에 걸쳐 분산되고 여러 
당사자가 공유)를 생성 및 이용, 고전적 컴퓨팅 능력을 뛰어넘는 향상된 중간 규모 
양자컴퓨터(모듈)의 네트워킹 연구 등 

기반과학기술 

QADV 
(QIS for Advancing Fundamental Science) 

다른 학문 분양의 기본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양자 장치 및 QIS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생물학, 화학, 계산, 우주론, 에너지 과학, 공학, 재료, 핵물질 등 기타 
기초과학 측면에 대한 이해를 향상 

QT 
(Quantum Technology) 

다양한 주제에 걸쳐 연구 수행 
- 최종 이용자와 협력해 현장에서 양자기술을 배포하고 사용 사례를 개발 
- 전자/광학/극저온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제조 기술 등 양자 과학/공학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 양자기술(예: 양자 후 암호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이해하고 완화 

자료: NSTC(2021), IITP(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양자기술백서’ 재인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양자 이니셔티브 추진 타임라인(2017~2021) 

 
자료: NSTC(2021), IITP(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양자기술백서’ 재인용 

2018년 미국은 이미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수립 

IonQ, IBM 등 주요 기업들의 

양자 이니셔티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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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관심 갖는 중 

9월 25일 누적 순매수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순매수 상

위 종목 TOP10 중 IonQ가 8위에 올라 있다. IonQ는 2021년 10월 퓨어 양자컴

퓨터 기업 중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다. 상장 이후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를 근거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이어져왔다. 채권 금리 상승 추세 지

속 가운데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대부분 국내 증시 투자자의 순매

수가 채권 관련 ETF에 집중되어있던 것에 비교할 때, 주식 종목 중 IonQ의 선전

에 눈길이 간다. 

IonQ 주가는 연초 이후 279% 상승했다(YTD 최대 상승폭 474%). 미국 증시가 

2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던 박스권 장세에서 6월 이후 탈출하면서 주가 상승폭도 

확대되었는데, 그 이후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커졌다. 6월 이전까지 IonQ 주

식 순매수 순위는 10위권 밖이었는데, 6월 이후 순위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8월

부터 시작된 증시 조정 국면에서도 시장 관심은 이어지며 8월에는 순매수 순위 4

위, 9월에는 10위를 기록했다. 

표2  국내 투자자 월간 및 연간 누적 미국 시장 순매수금액 상위 10종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연간 누계 1월 2월 3월 4월 

1 TMF(채권)  922.2  TSLA  281.6  GOOGL  134.5  TMF  137.1  TSLA  244.4  

2 SQQQ(나스닥숏)  385.3  SOXS  151.9  MSFT  122.6  FRCB  101.5  SOXL  120.2  

3 SCHD(배당성장)  281.1  SQQQ  96.0  TMF  83.8  TSLA  87.2  TMF  110.9  

4 TLT(장기채)  243.4  AAPL  86.7  SQQQ  78.1  VOO  79.9  SQQQ  46.3  

5 TLTW(장기채 커버드콜)  243.3  LQD  76.5  JEPI  64.4  BNKU  57.5  TLT  35.2  

6 O(리얼티인컴)  193.4  TSMC  60.9  SOXS  35.4  TLT  49.9  TSLL  33.9  

7 SOXS(반도체 3x인버스)  185.2  HYG  47.2  AMZN  33.5  SCHD  49.0  LQD  25.8  

8 IONQ(아이온큐)  159.2  ACWI  44.4  BBBYQ  31.4  JEPI  44.3  AGG  20.3  

9 TSLL(테슬라 1.5배)  128.6  EMLC  39.8  BOIL  28.7  RIVN  31.7  DKK  17.2  

10 JEPI(배당)  128.3  JEPI  39.1  BDRY  27.9  MSFT  31.7  JEPI  15.8  

순위 5월 6월 7월 8월 9월 

1 TMF 232.7 SQQQ 80.2 TLTW 121.1 TMF 191.2 NVDA 117.7 

2 SOXS 90.5 SOXS 69.7 TMF 108.2 NVDA 171.8 SOXL 113.2 

3 SQQQ 86.1 TLTW 54.0 MSFT 59.8 SOXL 115.8 AAPL 110.2 

4 SCHD 48.6 SCHD 50.0 TSLL 42.7 IONQ 87.8 QQQM 58.8 

5 TLTW 39.9 LCID 46.8 IVV 40.2 TLT 61.2 TMF 45.7 

6 TOP 31.3 O 46.2 TLT 32.3 AAPL 60.5 O 41.6 

7 TLT 29.0 AMD 45.5 JOBY 30.6 TSLL 58.1 ARM 40.9 

8 JEPQ 28.8 MU 36.1 AAPL 25.8 O 56.6 SCHD 38.9 

9 ACWI 21.1 BIL 32.7 IONQ 23.9 TSL IN 52.1 TSL IN 33.6 

10 O 18.3 IONQ 25.7 AMD 20.6 NKLA 45.6 IONQ 33.5 

주: 9월 25일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양자컴퓨팅 기업 상장 이후 지속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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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세션에 미국 핵심 전문가 다수 참석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양자컴퓨팅은 3일에 걸친 포럼에 6개의 세션이 구성되었

다. 양자기술의 미래와 상용화, 양자보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여기에 미국 

주요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핵심 과학자들을 포함, 학계, 산업계의 주요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주요 연사로 학계에서는 미국 양자 이니셔티브를 수립 및 시행하는 NIST(국립표

준기술연구원)의 제이콥 테일러 고문, 더스틴 무디 NIST 양자내성암호 표준 개발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제리 초우 IBM 양자 인프라 개발 부문 이사, 

미하일 루킨 QuEra 공동 창업자(하버드대 교수), 키타가와 타쿠야 QuEra 회장 

등이 참여했다. IBM은 양자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이며, QuEra는 IBM과 양자컴

퓨터 규모 경쟁을 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이다.  

IonQ의 공동 창립자인 듀크대학교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 김정상 교수가 참석했

다.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는 2018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의 공동 책임자이기도 

한 미국 양자기술의 핵심 인사 중 하나다.  

이하에서는 세계지식포럼 양자 세션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정리했다. 기술적인 내

용들보다는 투자자 관점에서 관심 가질 만한 양자 산업의 흐름과 방향에서 중요하

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표3  2023 세계지식포럼 양자 컴퓨터 세션 및 연사 

구분 세션명 주요 연사 사회자 

1 
2차 양자 혁명이 
가져올 미래 

채은미(고려대학교, 물리학 교수) 

김재완(고등과학원, 양자우주연구센터 석좌교수) 제이콥 테일러(미국 NIST(표준기술연구원) 연구원 겸 핵심유망기술 고문) 

제리 초우(IBM, IBM 펠로 및 양자 인프라 개발 부문 이사) 

2 양자 위협에 대비하기 스킵 산체리(큐시큐어,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 - 

3 
양자 과학과  
기술의 미래 

미하일 루킨(하버드 대학교 교수, 큐에라(QuEra) 컴퓨팅 공동 창업자) 

최순원(MIT 교수) 크리스토퍼 먼로(듀크 대학교 교수, IonQ 공동창립자 겸 수석과학자) 

얀 괴츠(IQM 퀀텀컴퓨터, 공동창업자 겸 CEO) 

4 양자컴퓨팅 상용화 

이준구(KAIST 교수, 큐노바 창업자) 

김정상(듀크 대학교 교수, IonQ 공동창립자 겸 CTO) 제리 초우(IBM, IBM 펠로 및 양자 인프라 개발 부문 이사) 

미하일 루킨(하버드 대학교 교수, 큐에라(QuEra) 컴퓨팅 공동 창업자) 

5 양자 경제의 구축 

양현봉(세종테크노파크, 원장) 

- 키타가와 타쿠야(큐에라(QuEra) 컴퓨팅 회장) 

김정상(듀크 대학교 교수, IonQ 공동창립자 겸 CTO) 

6 
양자컴퓨터 시대의  
신 암호학:  

선진국의 대응전략 

더스틴 무디(미국 NIST, 양자내성암호 표준 개발 책임자) 

천정희(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크립토랩) 데미안 스텔레(크립토랩, 수석 과학자) 

스킵 산체리(큐시큐어, 공동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 

자료: wkforum.com,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의 양자관련 학계, 산업계 

주요 인사 다수 연사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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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세션 정리: 1) 지금 관심받는 이유, 2)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양자물리학은 100년이 넘은 이론이다. 양자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및 연산처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40년 전 리처드 파인만이 최초로 고안했다. 1차 전환점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양자컴퓨터를 연구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90년

대 중반이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경쟁

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정부 역량도 본격적으로 양자 기술을 포함한 안보기술 

발전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은 미-중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1) 위와 같이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온 기술이 

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 2) 이 기술이 앞으로 상용화 및 확산되어 수익 창출

이 될 수 있는가 여부다. 이런 궁금증에 앞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해 있는지 것이다.  

양자기술은 어디에 와 있는가? ‘쓸모’의 검증 단계는 넘어 

지금 기술이 어디에 와있는지는 AI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 이해할 수 있다. AI도 

오래된 개념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서 ‘쓸모’가 검증되고,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주가 모멘텀이 나타났다. ‘쓸모’의 검증은 기존에 역할을 하

던 것을 대체하거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필요하다. 

키타가와 타쿠야 QuEra Computing CEO는 AI에 있어서 핵심 이정표와 같은 사

건이 2016년 알파고의 등장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고 등장 이후 AI의 근본적인 파

운데이션 모델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Open AI의 모델이 되었다고 설명했

다. 다르게 해석하면, 알파고의 등장은 AI가 인간의 인지능력을 대체하여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사건이다.  

양자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2019년에 있었다. 2019년 9월 미국 

NASA 홈페이지에 구글의 양자컴퓨터 칩 ‘시커모어’가 특정 과제를 푸는 임무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문건이 게시되었다. 양자컴

퓨터가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을 일부 넘어서는 ‘양자 우위’를 최초로 달성한 

사례인데, 현존 최고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3분 20초만

에 풀었다는 것이다. 

‘양자 우위’ 달성은 속도 측면에서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쓸모’가 확인된 

사건이었다. 필자가 이해한 ‘얽힘’과 ‘중첩’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확

률 세계를 기존 디지털 체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체계가 다소 선형적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면, 양자 컴퓨터는 확률 세계를 구현해 

비교적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현실은 확률 세계에 가깝기 때문에 양자 컴

퓨터의 유용성은 계속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래 전 고안되어 발전해온 

양자컴퓨팅 기술 

그런데 왜 지금 관심 받는지 

AI도 쓸모가 검증되고 

상용화에 대한 공감 이후  

주가 반응 

AI의 쓸모 검증은 

알파고의 등장 

양자컴퓨터에서 유사한 사건은 

2019년 ‘양자 우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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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심받는 이유는? 중요한 이정표인 ‘양자 오류 보정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쓸모의 검증을 했다면, 이후 과제로는 상용화가 남아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데스

크탑의 윈도우 혹은 MS 오피스, AI의 Chat GPT와 같은 key 어플리케이션의 등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드웨어 개발이 조금 더 진전되고 추가적인 쓸모

를 확인한 이후의 스토리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연사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상용화에 앞

서 중요한 이정표를 최근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발전단계를 연구개

발(하드웨어) → 생산(하드웨어) → 적용 및 상용화(소프트웨어) 단계로 구분할 

때, 연구개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자 오류 보정문제’였다.  

그동안 양자 컴퓨터를 ‘꿈’의 컴퓨터라고 보던 이유가 오류 때문이다. 확률 세계를 

구현하는 큐비트 특성상, 동시에 여러 상태를 ‘중첩’해서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큐비트 단위가 늘어날수록 오류 가능성도 커진다. 오류를 제어할 수 없으면 양

자 컴퓨터는 아무리 빨라도 정확하지 않아 쓸모가 없다. 

올해 2월 구글은 양자컴퓨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큐

비트 수를 늘려도 오류율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한 첫 사례였다. 다만 

오류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야 상용화가 가능한데, 구글의 연구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6월에 IBM은 오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양자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를 네이처지를 통해 게재했다. 키타가와 CEO 등 지식포럼에 참여한 몇몇 연사

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를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했다. ‘오류 보정 문제’의 

해결은 양자컴퓨터 규모 확대(성능 개선)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양자 오류의 통제 가능성을 확인한 해당 연구 결과로 양자 컴퓨터 규

모 확대 전망이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림8  올해 6월 IBM의 양자 오류 완화 접근법이 실린 Nature 표지 

 
자료: Nature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 

그럼에도 최근 양자컴퓨팅에 관심 

갖게 하는 주요 이정표 통과 

양자컴퓨팅의 규모확장 위해서는 

양자오류 보정 문제 해결 필요 

올해 6월 해결 가능성 확인 



2023년 10월 4일(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Meritz Research  9 

중기 과제는 상용화. 관건은 키 소프트웨어의 등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양자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AI 선

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용화가 필요하고, 현재 개발중인 

하드웨어가 정립된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키타가와 교수는 일단 하드웨어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동기부여는 하드웨어에 출시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준구 카이스트 교수는 핵심 기술 하나만으로는 상업화가 될 수 없고, 플랫폼을 개

발해서 상용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의 경우 80%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20%가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IonQ의 김정상 교수는 상용화에 있어 킬러 앱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관건이

라고 했다.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에서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인데 세상을 

변화시킨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컸다는 것이다. 

여러 세션에 걸쳐 청중들이나 패널 모두 가장 관심사는 상용화 시점이었다. 질문

에 대답했던 학자들의 전반적인 뉘앙스는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멀지 않았다’였

다. 키타가와 교수는 양자컴퓨팅 산업 상용화까지 3~5년 정도 걸리겠으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상 교수는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20

년 후가 아닌 수년 후라고 응답했으며, IonQ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도 수십 년까

지도 필요하지 않고 수년 내 상업용 가치를 지닌 (양자컴퓨팅 관련) 애플리케이션

을 낼 것이라고 했다. 

상용화를 위해선 보편적인 쓸모가 중요한데, ‘아직 찾고 있다’가 전반적인 뉘앙스였

다. 먼로 교수는 AI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위해 아직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만 명확한 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편리

하게 해줄 수 있어 보이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구체

적으로 어떤 일을 해줄 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곧 알

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러 활용 가능성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는 에너지 절약 관련 질의 응답 내용이

었다. 양자컴퓨터의 장점 중 하나가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이다. Chat GPT 학습

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 비용이 몇 천만 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10년 내 수 

천분의 일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화 시점은 확답하긴 어려우나 

멀지 않다는 게 전문가 중론. 10년 

이상 보다는 3~5년 후일 가능성 

보편적인 쓸모는 ‘아직 찾고 있다’ 

에너지 효율 쓸모 가능성 언급 

키 소프트웨어(킬러 애플리케이션) 

등장이 중요 

기술의 성공에 상용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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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나타나고 있는 매출 기반의 주가 반응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를 통한 성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IonQ와 같은 퓨어 양자컴퓨팅 기업은 최근 주가 조정이 나

타났으나 연초 이후 주가가 급등했고, IBM도 양자컴퓨팅을 선도하는 기업이지만 

주가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는 매출에서 드러난다. 퓨어 양자컴퓨팅 기업인 IonQ의 2Q23 매출은 전년동

기대비 111.4% 증가했다. 반면 IBM도 양자컴퓨팅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관련 매출 성장이 확인되지 않아 주가 반등도 미온적이다.  

아직 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될 시점이 멀었다는 전반적인 세션 내용에도 불구하고 

IonQ의 매출은 성장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정상 교수는 기업, 연구기관들이 

향후 도래할 양자 시대에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R&D 수요가 회사 매출로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림9  연초 이후 IonQ, IBM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IonQ 분기별 매출 추이  그림11  IBM 분기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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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주식 투자 관점에서 양자컴퓨팅은 매출이 나오는 퓨어 기업 규모가 작아 주가 변

동성도 크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도 아니다. 다만 양자컴퓨팅의 방향성은 명확

해 보인다. 최근 오류 보정 가능성을 확인해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한 사례로 양자

컴퓨팅이 ‘꿈’의 단계는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포럼에 참여한 

연사들에게서 전반적으로 양자컴퓨팅 시대가 도래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신

감이 느껴졌다.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당장의 변동성을 감내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2~3년의 긴 호흡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

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나 수익 측면에서 의구심이 드는 투자자의 경우 양자컴퓨팅에 

다시 주목해 볼 타이밍은 AI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양자기술 관련 소프트웨어가 

등장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향성 명확하다는 점 공감 시 

긴 호흡으로 관심 가져볼 만함  

상용화나 수익 측면에서 의구심 

있는 경우 양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장 시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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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김동관 연구원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애플 공급망의 대응 (Bloomberg) 

애플은 2022년 10월 글로벌 공급망 전역에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이면에는 애플 공급망의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애플을 비롯한 IT 제품의 생산·조립 공장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가 GDP의 위축 압박이 심해진다. 이는 물론 애플 서플라이체인이 위치한 지역에도 해당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 재해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2011년 태국 전역의 홍수는 자동차·IT 제품 생

산에 차질을 입혔다. 2023년 초 가뭄으로 인한 중국 윈난성의 정전 사태로 알루미늄 제련소가 가동 차질을 겪기도 했다. 기온이 상

승하면서 홍수와 정전 등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친환경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이 국가 간 탄소 배출 규제 정도가 느슨한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 비

중이 높은 국가에서 대부분 제품을 조달하는 애플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차적인 국경세 부과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점차 해당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호주와 미국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IT 제조업 벨트는 자연 재해

의 위협과 각국 정부의 제도적인 압박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애플이 주도하는 변화의 전개 방향에 지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 공급망이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 

애플은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다. 

지난 10월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에 2030년까지의 탄소중립화 달성을 촉구했다. 

이미 2020년부터 모든 사무실, 매장, 데이터센터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했으며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40% 절감했다. 이에 더해 2030년까지 모든 애플 제

품의 net-zero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부터 패키지 내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이 제외된 것도 위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Bloomberg에 따르면 30개국, 180개 지역에 퍼져있는 400개 이상의 애플 

관련 사업장들은 여전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러한 IT 관련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은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가

장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주요 IT 부품 공급업체들은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

자, Sony, Dell 등 대부분의 세트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기후 변화는 애

플을 포함한 다양한 IT 업체들이 함께 직면한 문제이다. 

지구 온난화로 자연 재해의 위험이 가장 크게 심화되고 있는 지역은 인도부터 일

본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전역이다. 특히 열대기후와 아열대기후 지역에서 이상 기

후 현상이 가장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남아메리

카, 상대적으로 개발 정도가 낮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 제조업 벨

트 지역에서는 급격한 도시로의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애플 완제품 조립을 

위한 노동자의 수급임과 동시에 탄소 배출과 자연 재해 위험도 증가를 의미한다. 

 

 

2030년까지 전 영역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하는 애플 

IT 공급망이 집중된 지역은 기후 

변화에도 가장 취약 

자연 재해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열대·아열대 기후 아시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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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 

한 지역의 경제와 기온 상승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후 변화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2018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2037년까지 평균 기온이 3℃ 상승할 때 

GDP 성장률이 2%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진국은 총 13개였다. 그리고 

이 중진국 국가 중 애플 공급업체가 위치한 국가는 총 다섯 국가에 달했다.  

자연 재해가 IT 공급망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2011년 태국 

전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글로벌 자동차・IT제품 서플라이체인에 속한 14,000여 

기업이 문을 닫았다. 부품업체들의 라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며 당시 애플의 

Mac 제품의 고객 인도가 늦어지기도 했다. 컨설팅 업체 Marsh McLennan에 따

르면 애플의 공급망은 기온 상승에 따라 더욱 홍수 피해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그림1  기온 3℃ 상승이 GPD에 미치는 영향  그림2  이들 중 다섯 국가에 애플 공급업체 위치  

 

 

 

자료: Kompas et al., Earth’s Future Vol. 6, Issue 8 (2018) 

 
 

자료: Kompas et al., Earth’s Future Vol. 6, Issue 8 (2018),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그림3  기온이 상승할수록 애플 생산시설의 홍수 위험도도 증가 

 

자료: Marsh McLennan Flood Risk Index, Apple,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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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태는 제조업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재해에 해당한다. 정전

피해는 여름 기온 상승에 따른 냉방용 전력 소비 증가, 폭우, 발전 설비의 노후화

에 따른 오작동 등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중국 윈난성의 가뭄

으로 인한 전력 부족은 아이폰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제련소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어떤 발전 방식이 향후 전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지만 

애플은 자체적으로 친환경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개 이상의 애플 협력업

체는 애플 관련 생산 공정에 풍력·태양열 등 재생 전력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4월 기준 애플의 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용 중인 재생 에너지는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3.7기가와트에 달한다. 이는 도로에서 380만대의 

자동차가 사라진 것과 동일한 탄소 절감 효과를 창출한 수준이다. 

그림4 국가 별 발전 원재료 별 비중 (2022년 기준) 

 

자료: Energy Institute,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IT 산업 전체의 과제, 대응 방향에 주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 또한 활발히 집행되고 있다. 올해 10월

부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해 에너지 관련 원재료 수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시 EU는 수입품에 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

로 동일한 탄소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기조 속 탄소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탄소국경세 제도의 취지이다.  

EU를 비롯해 호주와 미국 또한 탄소 배출 기반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

응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재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탄

소 배출량이 많은 지역들에 위치해있다. 따라서 탄소국경세와 유사한 정책 도입 

지역 및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현재 애플의 공급망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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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급망은 낮은 인건비·유연한 환경 규제 등에 힘입어 아시아 등지에 자리잡

아왔다. 하지만 심화되는 자연 재해 위험과 각국 정부의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정책 도입에 대응하여 애플은 탈탄소화 계획으로 맞서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애플을 예시로 들었지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재정비는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동일하게 직면한 문제이다. 향후에도 IT 산업 전

반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지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 Apple Suppliers Collide With Climate Change (Bloomberg) 

 

 

 

IT 제조업 전반의 기후 문제 대응

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